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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목소리를 들어 선원 일자리 혁신을 이끈다

- 해수부, 24일 청년 선원 정책위원회 발족식 개최

 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3월 24일(금) 14시 30분,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

에서 ’청년 선원 정책위원회‘ 발족식과 함께 첫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간담회의 목적은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 정책에 대한 20~30대 청년

층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이다. 최근, 청년 선원들의 장기 승선 근무

기피*로 인해 국적선원의 수급 불균형과 급격한 고령화**가 진행되고 있다.

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앞으로 ‘청년 선원 정책위원회’와 함께 청년 해기사들이

선원직에 매력을 느끼고 장기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.

    * 해양대학교 등 지정교육기관을 통해 매년 약 2천여 명의 신규 국적 선원이 양성

되고 있으나, 청년 해기사의 5년 내 이직률은 약 78%로 추산

   ** 2011년 국적 선원 중 60세 이상 비중은 약 21%였으나, 2021년에는 약 37%까지 증가

24일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이 주재하는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

활동을 시작하는 ’청년 선원 정책위원회‘에는 20~30대로 구성된 청년 선원

대표 3명과, 졸업 후 해기사가 될 예정인 해양계열 대학* 재학생 7명 등 총

10명이 참여한다.

    * 국립한국해양대학교, 국립목포해양대학교, 국립군산대학교, 국립부경대학교

특히, 이 중 3명은 실제 근무 경험 및 현직 선원 인터뷰를 바탕으로 선원

직의 장, 단점을 소개하는 유튜버*로 활동하고 있어 앞으로 청년들이 느끼는

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    * (채널명) RAMP(구독자 11.2만명), VitaminSea(구독자 3.4천명), 샐리의 마린잡 인터뷰(구독자 1.3천명)

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은 ”청년 선원들의 미래가 곧 우리 해양수산업의

미래라고 할 수 있다.“라며, ”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청년 선원들의 시각에서

선원 일자리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“

라고 밝혔다.

     


